
GIST 지구⋅환경공학부 박기홍 교수,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장 취임

-  국내 에어로졸·미세먼지 분야 전문학회 학회장으로 12월부터 임기 시작

▲ GIST 지구⋅환경공학부 박기홍 교수 

GIST(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임기철) 지구⋅환경공학부 박기홍 교수가 한국입자에어

로졸학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년

이다.

1994년 연구회 형태로 출범한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는 국내 에어로졸 분야 핵심 

학술단체로서 에어로졸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국제에어로졸연구

협회(International Aerosol Research Assembly,  IARA)의 유일한 국내 회원기관이

기도 하다.

박기홍 교수는 그동안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의 이사,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

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국제학술지 ‘에어로졸과학기술지(Aerosol Science and 

Technology)’의 편집장으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박 교수는 미세먼지 분야 최초 연구사업단(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단)을 맡아 운영(2014-2017년)하였으며, 최근에는 동북아 미세먼지 국

제공동관측, 농촌 미세먼지 원인 규명 연구 총괄 책임자 등을 수행하면서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국제협력연구에 앞장서 왔다.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는 대기 환경에서의 미세먼지, 반도체 오염입자, 실내오염입

자, 신소재 입자, 나노입자, 바이오 에어로졸, 원자력 에어로졸 등 다양한 기초 및 

응용 분야에 에어로졸* 공학 연구를 결합하고 융합하여 각 분야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 왔다.

* 에어로졸(Aerosol):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작은 고체 및 액체 입자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COVID-19 공기감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을 위협하는 기후․환경 및 보건의료 위기 극복

에 공헌했다. 학회는 또한 국제에어로졸연구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편, 

국내 에어로졸 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해 왔

다.  


